
 
 

 

로얄오토파트 
생존을 위해 폐차 구매 다각화 

신차 판매 대수의 부진에 따라, 사용 

후 자동차의 발생 대수가 감소하고 있다. 

중동,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을 향한 거

래 문의나 부품 취급만을 위한 자동차로

써도 중고차옥션(AA)으로 낮은 금액의 차

량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. 자동차 해체 

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

되고 있다. 그 가운데에서, 효고현 미키

시(兵庫県 三木市)의 로얄오토파트(사사

키 겐키치(佐々木健吉) 사장)는 자동차 

해체, 재활용 부품의 판매 등에 대해 기

존 사업 외에도 폐차 매입을 위한 다각화

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. 그 배경으로는 

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동차 해체 업계 

전체에 공통되는 입고 대수가 연이어 감

소하고 있다는 현상이다. 생존을 도모하

려면 신규 사업으로 진출이 필수적이었다

는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. 

 

폐차 발생원을 찾아 

동사는 1972년에 고베시 히가시나다구

(神戸市東灘区)에서 사사키자동차해체로 

설립. 91년에 로얄오토파트로 분리 독립

하여, 그 후 법인화하였다. 현재는 미키

시 벳쇼쵸 (三木市別所町)에 있는 공장과 

더불어 오사카시 스미노에구(大阪市住之

江区)에 오사카 영업소, 효고현 스모토시

(兵庫県洲本市)에 아와지(淡路)영업소를 

개설하고 있다. 

 그 가운데에서 특징인 것이 스케일의 

크기이다. 공장의 부지 면적이 2만6천 제

곱미터이며 총 건평이 1700제곱미터로 월

간 처리 능력이 2천대가 되며, 효고현(兵

庫県) 내의 자동차 해체사업자로서도 굴

지의 규모이다. 다만 “업계 전체가 어려

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. 그만큼 재활용 

부품 판매, 해외 사업 강화 등에 추가하

여, 신규 사업에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

다.”(사사키 사장)라고 이야기한다. 

동사에서는 매입 루트를 다양화하기 

위해 올여름을 목표로 새로운 거점을 개

설한다. 사용 후 차량에 구애받지 않고, 

다수의 차량을 모으는 것이 그 목적으로, 

폭넓은 차종과 연식의 차량을 매입하는 

체재를 정비한다. “자동차 해체사업자만

이 가능한 시도로, 다양한 차량을 모으고 

싶다. 사업으로 진출 첫해부터 수익 학보

를 목표로 하고 있다.”(동)라며 사업에 

대한 패기를 보인다. 

젊은 감각으로 변혁을 꾀함 

사사키 겐키치(佐々木健吉 )  사장은 

2014년 7월에 사장으로 취임하였다. 현재 

39세의 젊은 나이로 사원 수 약 60명의 

동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. 이러한 상황 

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위기감이다. 

자동차 재활용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

면하고 있으며, 현황을 답습하는 것만으

로는 도태의 물결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

다. “격동의 시대에 서 있는 만큼, 기업

으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다방면으로 

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.”(동)고 한

다. 

CO2 삭감 수치（수퍼라인 시스템） 

재사용부품 사용으로  

CO2 삭감 효과 참고치 

2015년3월 

3,190t 
※일반, 중・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

리 시,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

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

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

수치가 됩니다. 

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

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

LCA（전생애 환경평가기법 (life cycle 

assessment))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

여 공동 개발하였다. 

「그린포인트시스템」으로부터 참조 



‘법시행 10년 재활용

의 현황과 과제～제1회 

서밋에서～’ (하) 
몰려드는 글로벌화의 파도 

글로벌화가 주장되어 오래되지만, 자

동차 재활용 업계에도 그 물결이 몰려온

다. 이번 서밋에서도 ‘글로벌화’를 하

나의 테마로 꼽았다. 이미 단체나 각 회

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

은 늘어가고 있다. 특히 유망 시장인 신

흥국으로 활로를 찾는 경우가 현저하다. 

 NPO법인 JARA는 북미나 동남아시아 

국가의 리사이클 단체와 제휴를 하는 등 

세계 전체를 시야에 넣은 전개를 도모한

다. 재활용에 관한 국제회의 등에도 참

가하는 JARA의 기타지마 소쇼(北島宗尚) 

씨는 “(회의에서는) 일본에서 정보를 

발신하는 것이 역시 많다. 해외로부터 

연수생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료・교재의 

배포 등 노하우를 전하는 것이 지금부터 

중요할 것이다.”라고 지적한다. 

  실제로, 남미나 아시아, 아프리카 등

의 신흥국에서는 자동차 리사이클제도의 

확립은 지금부터다. 모터리제이션의 확

산으로 인해, 폐차 문제가 지금부터 표

면화된다고 보인다. 거기에 일본이 견인 

역할로 그 임무를 완수한다면, 수요를 

포착할 기회가 된다. RUM얼라이언스의 

곤도 노리히코(近藤典彦 ) 대표이사는 

“우리가 세계에 어떻게 사회 공헌할 수 

있을지, 글로벌로 무엇이 가능한지 항상 

생각하고 있다.”고 말한다. 사장직을 

맡은 가이호산업(会宝産業, 가나자와시

（金沢市) ) 은 브라질과 나이지리아, 아

랍 에미리트(UAE) 등에서 사업을 전개한

다.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, 과감하

게 진행한다. 

 한편, ARN의 오카다 다카노리(岡田誉

伯) 대표이사는 자동차 업체 등과의 관

계도 있기에 “지적 재산 등록 등을 실

시하여, (부품에 대한) 방위를 할 필요

도 있는 것은 아닌가.”라고 제창한다. 

해외 사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. 해외

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있어, 모색

하는 상태에서 시책 전개는 향후의 과제

가 될 것 같다.  

 세계 시장에서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

있는 자동차 재활용. 일본 국내에서도 

시장 규모에서 보면 아직도 성장의 여지

는 있다. 업계의 지반을 굳건히 하기 위

해서는, 가와무라 니시오(河村二四夫) 대

표이사(일본ELV리사이클기구)가 “리사

이클사(士) 제도를 충실히 해 나가고 

싶다.”라고 말하는 것처럼 업계의 인재 

육성도 필수적이다. 또한, 각 단체가 연

수회나 기술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있

어, 조직 전체의 수준 향상과 교류를 도

모하는 것은 앞으로는 계속해 나가야 한

다. 

서밋에서는 “더욱더 자동차 업체와의 

정보 교환이나 공개는 희망 사항이다.”

(토털 카리사이클 그룹・오하시 다케히

코(大橋武彦) 회장),“(이산화탄소 삭감

치를 수치화한)그린포인트를 국가가 인

정해 주었으면 싶다.”(시라이온즈클럽 

・아마오카 요시오(尼岡良夫) 회장)라는 

자동차 업체나 행정에 대해 요망도 있

다.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대응이나, 법 

시행 10년을 맞이한 자동차 리사이클법 

재검토에 대한 논의도 있다.최근에 와서 

업계 내외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하

기 시작했다. 

  서밋선언에서는 “관련되는 사업 분

야와 제휴를 강화한다.”는 것도 채택하

였다. 제조자이기도 한 자동차 업체나 

이용자인 정비업계와의 관계 강화는 향

후 필수가 된다. 참가자로부터는 업계의 

‘갈라파고스화’에 대한 업급도 있어, 

지금까지 업계의 형태에 경종을 울리는 

의견도 있었다. 텍클스넷트워크의 하리

가야 마사유키(針ヶ谷昌之) 대표가 “시

장 규모나 부품 판매수도 전체적으로는 

전혀 알 수 없다. 시장 규모를 발표할 

수 있을 정도의 산업으로 사회에 널리 

인정받을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

각한다.”라며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 

보여준 이상으로 업계가 일치단결된 모

습을 보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.  

사용 후 자동차의 확보는 최근, 재활

용 사업자에게 있어 고민거리가 되고 있

다. 일본 ELV 리사이클기구의 가와무라 

니시오(河村二四夫) 대표이사는 “14년

을 넘는 저연식의 차량이 중고차로 수출

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. 업계가 돌아가

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동 장치가 필요한 

것은 아닌가.”라며 지적한다. 근본적인 

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, 

“자동차 리사이클법 중에서 사용 후 자

동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, 유명

무실화되고 있다. 자조적인 노력을 기울

일 수밖에 없다.”(TCR그룹 ・오하시 다

케히코(大橋岳彦) 회장), “ 비싼 가격으

로 AA의 차량을 매입, 높은 단가로 부품

을 판다. 이러한 무사도와 같은 마음가

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.”(일본 파트 

협회 ・하야카와 이치지(早川一二) )라며 

현황을 받아들인 후 기업 노력을 해야 

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. 

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, 각 단체가 

정면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. 

일간 자동차신문 2월 7일(토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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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 취임 전인 부사장 시절부터 경영

자로서 감각을 가지고 일에 임해 왔지만 

“보다 의식이 강해졌다. 위기 관리에 대

응해 나가면서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가는 

것도 자신의 역할”(동)이라고 생각한다. 

 

다방면으로 전개하여 리스크 분산 

  포인트의 하나가 되는 것이 일반 소

비자로부터 직접 매입이다. 고장이나 사

고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 차량을 매입하

는 것으로 고객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

듣는 장면도 많다. 인터넷을 통해 매입 

차량을 모집하는 등 강화하고 있다. 장래

에는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 대수를, 폐

차 입고 대수의 40%정도로까지 높인다는 

의욕적인 목표를 내걸고 있다. “도쿄올

림픽을 앞둔 특수가 있을 때에는 불안 재

료는 적지만, 반드시 끝이 있을 것.”

(동)이라며 강조한다. 2017년 4월에는 소

비세 증가도 10%로 예정되고 있어, 경기 

동향이 어떻게 변할지는 불투명하다. 스

크랩 시세도 심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도 

있기 때문에, 다방면에 걸쳐 사업을 전개

하는 것으로 경영 리스크 분산을 도모해 

나갈 방침이다. 

일간 자동차신문 4월 23일(목)  





 


